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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 예측변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패

널 3차 년도(2012)의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였다. 예측 변인으로 주의집중결핍,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 

부모의 학대, 부모의 방임, 학습활동, 또래소외를 설정하고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 의존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가장 잘 설명

하는 예측변인은 공격성이고 그 다음이 부모의 학대, 주의집중 결핍, 그리고 학습활동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예측변인은 첫째가 우울이고 그 다음이 주의집중 결핍, 공격성, 학습활동 그리고 사회적 위축 순으로 나타

났다.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은 남학생의 경우보다 더 많은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남학생의 경우와는 달

리 우울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관계지향적인 변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의 실천적 방안은 모든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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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ender difference in predictors of mobile phone 

dependency in youth. The analysis is performed with third-year panel survey data of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from Korean Child-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emale students’ mobile phone dependency is more serious than the male students’ 

mobile phone dependency. Second, while the identified male gender predictors are aggression, 

parental abuse, aprosexia, study activity and social withdrawal, the identified female gender 

predictors are depression, aprosexia, aggression, study activity and social withdrawal. Based on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planning of prevention or intervention of 

mobile phone dependency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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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3년 우리나라 청소년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1.5%로,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85.8%, 중

학생 93.2%, 고등학생 94.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

대전화 보유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

기의 지나친 휴대 전화 사용은 낮은 자아개념, 또래와

의 의존적이고 불안한 애착관계, 낮은 자기 통제력, 높

은 충동성, 집중력 저하, 학업성적 저하, 대인 관계에서 

실제 만남의 감소, 부모와의 단절 등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청소년 비행과 같은 사회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2]. 성인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9.4%인데 비해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25.2%로 

훨씬 높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인터넷 중독률

의 2.5배에 달한다는 통계치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의 문제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3][4]. 

이에 위와 같은 휴대전화 과다 사용이 가져오는 부정

적인 결과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이어져 오고 있

으나 휴대전화의 보급과 사용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

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휴대전화 과다 사용에 영

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에 주목해 왔을 

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같은 다차원적인 요인

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는 더

욱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들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같은 다차원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

하므로써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

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

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전국에서 표집된 대규모 표본인 한국아동·청

소년 패널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다사용 예

측변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표본수가 적거

나 특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은 전국적으로 표집된 대규모 표본이라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연구의 

결과는 다른 연구보다 높은 일반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는데, 여학생(94.8%)이 남학생(88.3%)보다 보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를 보유한 여학생의 

18.7%가 집착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

(10.8%)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일반적으로 남성은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기술친화적인 존재로 고려되는 반면에 여성은 

새로운 매체에 소극적이고 비친화적인 존재로 평가되

어 왔다[5]. 그러나 휴대전화 의존의 경우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휴대전화가 타

인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이므로, 남성보

다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여성이 휴대전화 의

존에 더욱 취약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매체의 경우보다 휴대전화의 경우 성별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휴대전화 

의존에 관한 연구에는 당연히 성별에 대한 고려가 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차를 보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성차를 검증한 기존 연구(2014)도 두 성 모두

에 같은 예측변인을 동시에 투여함으로써 예측변인의 

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였을 뿐, 성

별에 따라 예측변인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검증하지는 

못하였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 휴대전화 의존의 예측변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잠정적 예측변인들을 단계선택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휴대전화 의존도와 휴대

전화 의존 예측변인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 예측변인의 차이를 규명

하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 사용자간의 차이를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휴대전화 의존을 예방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개입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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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휴대전화 의존
휴대전화 사용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휴대

전화 사용 급증 현상에 대해 휴대전화 중독[7], 과다사

용[8], 중독적 사용[9]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용어들은 전반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과 의존성

향, 통제의 어려움, 내성 또는 금단현상의 특성을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이라는 

병리적인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휴대전화 의존’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어느 범위까지를 휴

대전화 중독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

족하고, 중독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닌 병리적인 어감이 

본 연구의 대상인 일반적인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의존’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불안해 지거나 고립된 것 같은 느

낌이 드는 심리적 의존과 초조,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 

등에 의해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현상’[10]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므로 한 개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 개인의 개인적인 측면과 더불어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를 동시에 고

려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 의존 및 중독은 높은 충동성, 집중력 감소, 

신경과민, 수면장애,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개인·심리적인 요소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어 왔

으나[8][9][11],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

어나고 싶은 욕구는 커지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

고 있는 양가적 행동을 보이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양

육태도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로

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을 추구하므로 부모와의 상호작

용 빈도는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또래관계의 영향

력이 강화되어 친구들의 지지와 인정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의 개인적 측면, 가정적 측면, 그리

고 학교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정 문제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타당한 연구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공통

된 결론을 유추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조작적 정의가 유사

한 변인들이 사용된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13][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집인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KCYPS)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

회 자료집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분석하여 이들 연

구에서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을 잠재적 

예측변인으로서 선정하고 분석에 투입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의 요인으로는 주

의집중 결핍,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을, 가정적 요인

은 부모의 방임, 학대를 그리고 학교 요인으로는 학습

활동, 또래소외를 선정하고 그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2.1 개인 요인
다수의 연구들[11][15]은 주의집중 결핍이 휴대전화 

의존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고 보고하

고 있다. 주의집중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자극과 학습

내용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주의집

중이 어려운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

하고 산만하여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므로 학업부

적응 문제를 겪게 된다.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

회에서 학업적응은 청소년기 적응의 주요 변수이므로 

주의집중이 부족한 학생은 학업활동에서 소외되고 학

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이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에 휴대전화는 이들에게 매력

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의집중이 떨어질수

록 휴대전화 의존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도 휴대전화 중독 중학생의 정서·행동 및 관련 변인 중 

주의집중의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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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은 미디어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경향을 예측하는 변수로 제시

되고 있다[16].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정서적 변화

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는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

일 뿐더러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의 분위기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공격

적 성향이 높아지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열등의식을 갖고 고립되어 주변과

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다. 그 결과 소외감을 이겨내

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에 

더 집착하게 된다[17].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청소년들

은 다른 집단군에 비해 높은 공격성과 분노, 좌절감을 

보이며, 휴대전화 중독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은 저위험

군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우울은 매체사용 및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변

인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은 인터넷 중독, 휴대전화 중

독 등 미디어의 중독적 사용 경향을 높이는 위험 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18].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현

실에서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기 쉬운데, 휴

대폰은 직접적인 대인관계가 요구되지 않는 보다 안전

하고 덜 요구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

는 방법과 사회적 접촉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

들이 보다 휴대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휴대전화 등의 매체에 집착하는 현실 회

피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이런 집착과 몰입이 심해지

면 중독으로 이어 진다[19]. 선행연구[20]에서도 휴대폰 

중독적 이용 집단이 비중독적 이용 집단에 비해서 우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anchez-Martinez

와 Otero(2009) 역시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은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 보다 1.74배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21].

사회적 위축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22]에 의하면 사회적 위축이 휴대전화 의존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대인불안

과 외로움으로 설명되는데, 수줍음을 많이 타며 상대와

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의존적 

성격 또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

회적 관계를 피하고자하는 회피적 성격 등은 휴대전화

중독을 예측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

는 사람들은 지지적인 사회관계가 부족하고 내향적인 

경향을 갖기 때문에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취약하다

[23].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소극적이며 사회적 관계

를 회피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23][24].

2.2 가정 요인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올바

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식인 학대와 방임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 한다. 

부모의 학대는 부모의 적대적이고 계획적이며 공격

적인 가해행위이며, 부모 방임은 부모가 자녀의 욕구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관심이 없는 태만행동이라 할 수 

있다[25].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공격

적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방법

이 아닌 부모로부터 학습된 부정적인 대응방식을 적용

하며,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외당하는데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별다른 기

대를 갖지 않으며 관계를 쉽게 끊거나 공격적인 방법으

로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25].

부모의 양육태도와 휴대전화 의존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청소년들의 휴대폰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6], 부모관심이 높거나 긍정

적 양육태도 성향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27][28]. 반면 부모와의 개방

적 의사소통이 적고, 거부 제재적 또는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중독적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아동의 

또래 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5]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할수록 아동

의 휴대전화 의존이 높아졌다.

2.3 학교 요인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청소년의 경우 휴대전화의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5344

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학교생

활적응과 휴대전화 중독 사이에는 부적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9][30].

학교생활 적응영역 중 특히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태

도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이 높

고 이들은 낮은 휴대전화 중독을 보인 반면,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더 높은 휴대전화 중독성향을 보였다

[30].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과 행동통제간의 관계에 관

한 연구에 의하면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은 학습과 관련

된 일련의 행동양상을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습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래

요인으로는 또래애착이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친

밀한 또래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긍정적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더불어 타인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인다[31].

따라서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설명

하는 변인으로 또래애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또래애착의 하위 요인인 신뢰감, 의사

소통, 소외감 중에서는 소외감이 청소년의 부적절한 휴

대전화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었다[32-34]. 

이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에 대한 신뢰감이나 의사소통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또래관계에서 소외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에 대한 역기능적 방어기제로 작

용하여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호의존감이나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써 사용되는 휴대전화에 중독되는 

경향이 높다[35].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

하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낄수록,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

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쉽게 휴대전화에 의존

하거나 중독되는 경향을 보였다[36-38].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패

널의  3차 년도(2012)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 패널 데이터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설문

지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의 데이터를 제외한 2,259명

(남학생 1,140명, 여학생 1,11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2. 연구도구
2.1 휴대전화 의존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등(2002)의 선행연구를 참조

하여 구성한 총7문항을 사용하였다[39]. 원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든 문항은 역코딩 되

었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이

용하며 보내고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거나 고립감

을 느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남학생 집단은 .892이고 여학생 

집단은 .892였다.

2.2 주의집중 결핍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 문항

을 제외하고 수정한 7문항으로[40], 점수가 높을수록 주

의집중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남학생 집단은 .823이고 여학생 집단은 .828였다.

2.3 공격성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 문항

을 제외히고 수정한 6문항으로[40], 점수가 높을수록 공

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남학생 집단은 .818이고 여학생 집단은 .812였다.

2.4 사회적 위축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

한 5문항으로[41],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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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남학

생 집단은 .884이고 여학생 집단은 .882였다.

2.5 우울
간이정신진단검사[42] 중 우울 척도 13문항에서 3문

항을 제외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더 우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남학생 집단은 .903이고 여학생 집단은 .908였다.

2.6 학습 활동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척도의 하위척

도 중 하나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43],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남학생 집단은 .755이고 여학생 

집단은 .725였다. 

2.7 또래 소외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또래애착 척

도(IPPA)를  신뢰, 소외, 의사소통의 하위영역별로 중

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9

개 문항씩으로 수정․재구성한 황미경(2010)의 척도 중 

소외문항을 사용하였다[44][45].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남학생 집단은 .757이고 

여학생 집단은 .774였다.

2.8 부모의 방임
허묘연(2000)[46], 김세원(2003)[47]의 아동학대 문항

을 참고하여 작성한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의 학교생활, 신병정리, 건강 등 자녀에게 신경을 안 쓰

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남학생 집단은 .789이고 여학

생 집단은 .724였다.

2.9 부모의 학대
허묘연(2000)[46], 김세원(2003)[47]의 아동학대 문항

을 참고하여 작성한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의 학대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남학생 집단은 .849이고 여학생 집단은 .859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를 구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신뢰

도,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개

인적 변인, 가족적 변인 그리고 학교 변인이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남녀별로 분류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료의 적합

성을 검토하였는데 남학생 집단 데이터의 Durbin-Watson의 

d 통계값은 1.993 이고  공차한계값도 .01 이상이었고, 

여학생 집단데이터의 Durbin-Watson의 d 통계값도 

1.867 이고  공차한계값도 .01 이상이어서 오차항의 자

기상관이 없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어 두 집단 데이

터 모두 회귀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9]. 다중회귀분석방식으로 단계적(stepwise) 회귀분

석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 방식은 투입된 다수의 독

립변수들 중에 종속변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

인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회귀분석모델을 제시해 주

며 추가적인 변수투입이 불필요한 경우 분석이 중단되

는 분석 방식이다. 따라서 단계선택 방식은 잠정적 예

측변인들 중 종속변수인 휴대전화 의존을 보다 잘 설명

하는 변인들만을 단계적으로 선별해줌으로써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휴대전화 의존을 설명해 주는 변

인이 서로 다름을 효과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주요변인들의 특성과 변인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

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각각

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

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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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➇ ➈
② .260

**
③ .297

**
.541
**

④ .086
**

.293
**

.341
**

⑤ .162
**

.314
**

.529
**

.601
**

⑥ -.174
**

-.326
**

-.197
** -.118 -.227

**
⑦ .140

**
.212
**

.296
**

.143
**

.295
**

-.092
**

➇ .050
**

.112
**

.159
**

.144
**

.254
**

-.247
**

.101
**

➈ .222
**

.243
**

.335
**

.126
**

.316
**

-.135
**

.398
**

.100
**

M 15.8 17.5 13.1 11.3 18.8 13.4 6.4 7.4 7.7
SD 5.01 4.08 3.63 3.79 6.07 2.86 2.24 2.27 2.94
왜도 .18 -.05 .08 -.03 .31 -.26 .47 .40 .80
첨도 -.25 .286 -.07 -.60 -.27 .37 -.00 .78 .15
* p<.05, ** p<.01, *** p<.001, ①휴대전화의존 ②주의집중결핍 ③공격
성 ④사회적 위축 ⑤우울 ⑥학습활동 ⑦또래소외 ➇부모의 방임 ➈부모의 
학대

표 1. 남학생 집단의 기술통계 

남학생 집단의 주요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

면 모든 변수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의 절대값도 3을 넘지 않아 모든 측정변인들이 단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8].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➇ ➈
② .342

**
③ .339

**
.569
**

④ .124
**

.254
**

.336
**

⑤ .323
**

.409
**

.611
**

.527
**

⑥ -.26
1**

-.43
6**

-.30
9**

-.18
2**

-.28
0**

⑦ .138
**

.272
**

.304
**

.219
**

.407
**

-.165
**

➇ .125
**

.208
**

.213
**

.120
**

.266
**

-.298
**

.203
**

➈ .158
**

.252
**

.293
**

.134
**

.278
**

-.194
**

306
**

.173
**

M 17.7 16.8 13.3 11.2 20.7 13.9 6.0 7.3 6.9
SD 4.96 3.93 3.56 3.58 6.29 2.40 2.12 2.18 2.73
왜도 .04 .01 -.02 -.01 .11 -.23 .53 .10 1.15
첨도 -.31 .49 -.04 -.46 -.31 .51 .25 -.10 1.10
* p<.05, ** p<.01, *** p<.001, ①휴대전화의존 ②주의집중결핍 ③공격
성 ④사회적 위축 ⑤우울 ⑥학습활동 ⑦또래소외 ➇부모의 방임 ➈부모의 
학대

표 2. 여학생 집단의 기술통계 

여학생 집단의 주요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

면 모든 변수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의 절대값도 3을 넘지 않아 모든 측정변인들이 단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8].

2. 남·녀 간의 휴대전화 의존 예측 변인 차이 분석
2.1 남·녀 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차이 분석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

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남 15.89 5.01 -8.845***여 17.79 4.96

* p<.05, ** p<.01, *** p<.001

표 3. 남·녀 간의 휴대전화 의존도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의 평균은 15.89, 표준편차는 

5.01이고,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의 평균은 17.79, 표준

편차는 4.96이었다. 남녀 학생들의 휴대전화 의존에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8.845,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휴대전화 의존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예측변인 탐색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을 탐

색하기 위해 주의집중 결핍,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

울, 학습활동, 또래소외, 부모의 방임, 부모의 학대를 투

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의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의존을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단계적으로 선택되어 모형 4까지 도출되었

다. 모형 4의 F 통계값은 37.6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차

한계값도 .01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49]. 모형4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휴대전

화 의존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변인은 공격성(β

=.186, p<.001)이고 그 다음이 부모의 학대(β=.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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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주의집중 결핍(β=.103, p<.01), 그리고 학습활

동(β=-.087, p<.01) 순이었다. 

모
형
독립변수

B
(SE)

β t
유의확
률

R2 F
공차
한계

1 공격성 .415
(.041) .301 10.2 .000 .091 104.6

***

2
공격성 .352

(.043) .255  8.2 .000
.107 62.8

***
.887

부모의
학 대

.233
(.053) .136  4.3 .000 .887

3

공격성 .259
(.049) .188  5.2 .000

.119 47.2
***

.663
부모의
학 대

.216
(.053) .126  4.0 .000 .880

주의 
집중결핍

.162
(.043) .131  3.7 .000 .702

4

공격성 .256
(.049) .186  5.2 .000

.126 37.6
***

.663
부모의
학 대

.209
(.053) .122  3.9 .000 .879

주의집중
결 핍

.128
(.044) .103  2.8 .004 .648

학습활 
동

-.151
(.054) -.087 -2.8 .005 .877

* p<.05, ** p<.01, *** p<.001,           종속변수: 휴대전화 의존

표 4.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예측변인 회귀분석 결과

2.3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예측변인 탐색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을 탐

색하기 위해 주의집중 결핍,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

울, 학습활동, 또래소외, 부모의 방임, 부모의 학대를 투

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의 [표 5]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의존을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단계적으로 선택되어 모형 5까지 도출되었

다. 모형 5의 F 통계값은 46.5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차한

계값도 .01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49].

모형5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변인은 우울(β=.193, p<.001)이고 그 다

음이 주의집중 결핍(β=.171, p<.001), 공격성(β=.120, 

p<.01), 학습활동(β=-.109, p<.01) 그리고 사회적 위축

(β=-.085, p<.01) 순으로 나타났다.

모
형
독립변수

B
(SE)

β t
유의
확률

R2 F
공차
한계

1 주의집중
결핍

.437
(.037) .344 11.9 .000 .118 143.4

***

2
주의집중
결핍

.325
(.039) .254 8.3 .000

.158
99.8
***

.834

우울 .171
(.024) .217 7.0 .000 .834

3

주의집중
결핍

.271
(.042) .213 6.4 .000

.167 71.1
***

.718

우울 .161
(.024) .204 6.6 .000 .821

학습활동 -.222
(.065) -.107 -3.4 .001 .795

4

주의집중
결핍

.213
(.046) .167 4.6 .000

.174
56.1
***

.594

우울 .119
(.028) .150 4.2 .000 .617

학습활 
동

-.219
(.064) -.106 -3.3 .001 .795

공격성 .168
(.055) .120 3.0 .002 .503

5

주의집중
결핍

.217
(.046) .171 4.7 .000

.179
46.5
***

.593

우울 .152
(.031) .193 4.9 .000 .506

학습활동 -.224
(.064) -.109 -3.4 .001 .794

공격성 .168
(.055) .120 3.0 .002 .503

사회적 
위 축

-.118
(.046) -.085 -2.6 .009 .716

* p<.05, ** p<.01, *** p<.001 ,          종속변수: 휴대전화 의존

표 5.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예측변인 회귀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의

존 예측변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KCYPS) 중에서 중학교1학년 패널의 3

차년도(2012)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의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 의존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즉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인터넷 

중독은 남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휴대전화 중독은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50][51]. 이는 여학생의 또래 애착이 남학생의 또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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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보다 높으며, 친구와 친밀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

고, 친구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몰두하는 특

성으로 인해[52] 여학생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

로 하는 매체인 휴대전화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 의존도에 성차가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매체 중독에서와는 달리 휴대전화 의

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고자 

할 때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변인은 공격성이고 그 다음이 부모의 학대, 주의집

중 결핍, 그리고 학습활동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휴대전

화 의존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변인은 우울이고 그 

다음이 주의집중 결핍, 공격성, 학습활동 그리고 사회적 

위축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소외는 남녀 모든 집단에서 

의미 있는 예측변인이 아니었다. 

공격성은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가장 잘 설명하

는 변인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서는 세 번째 변인이었

다. 공격성이 휴대전화 의존을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황승일의 연구(2013)와 일치하며

[53], 공격성이 휴대전화 중독과 게임 중독에 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신연섭(2012), 김희지(2010), 류경희와 홍

혜영(2014)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54-56]. 공격성이 휴대전화 의존을 예측하는데 있

어 성차가 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공격성이 

여학생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57].

우울은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인 반면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예측 변인은 아니

었다. 이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 남녀 간

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남성은 정보이용과 같은 효

율성이나 실용적인 의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56]. 따라서 여성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이 불만족스러울수록 우울해 지고 이런 우울을 

극복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휴

대전화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의 우울은 

남성의 경우보다 휴대전화 의존과 높은 상관을 보이게 

된다.

주의집중 결핍은 남학생 집단에서 휴대전화 의존을 

설명하는 세 번째 변인이며 여학생 집단에서 휴대전화 

의존을 설명하는 두 번째 변인이었다. 이는 주의집중이 

떨어질수록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고[15], 주의집중 

문제가 휴대전화중독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유

의미하게 판별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선

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5][11].

학습활동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휴

대전화 의존을 예측하는 네 번째 변인이었다. 이는 학

교생활적응과 휴대전화 중독 사이에는 부적관계가 있

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29][30]와 일치했다. 학

벌주의가 강한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긍정적 학습활동

은 학교생활적응으로 이어지고 학교생활적응은 휴대전

화 의존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부모의 학대는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설명하는 

두 번째 변인이었으나 여학생의 휴대전화 예측 변인은 

아니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 

남자 아이를 더 거칠게 다루는 경향이 있고, 여자에 비

해 발달속도가 느린 남자가 여자보다 늦게까지 부모에

게 더 의존하고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 

추측된다[59]. 부모의 학대만이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방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학대와  부모

의 방임 모두가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친다

는 유수정의 연구결과(2013)[25]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연구대상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독

립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

다.

사회적 위축은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나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예측 변인은 아

니었다. 이런 성별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 여성

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여성의 관계적이고 감성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여

겨진다. 사회적 위축과 휴대전화 의존의 부적 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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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못하며 위축되고 소극적인 개인이 그 대안적

인 수단으로 휴대전화 등의 의사소통 매체를 더 이용하

게 된다는 견해[60]와는 상반되지만, 대인관계에서 의

사소통이 활발하고 관계가 좋으며 외향적인 개인이 휴

대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휴대전화중독 수준

이 높다는 연구 결과[61]와는 일치한다. 

셋째, 남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4개의 변인에 의해 

예측되는 반면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은 5개의 변인

에 의해 예측되어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이 더 많은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예측에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관계지향적인 변인이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휴대전화 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에 있어서 그 실천적 방안이 모든 대상자들에

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

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남학생

의 휴대전화 의존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개입에는 청소

년이 느끼는 공격성을 스스로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

로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전략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고, 여학생의 경우

는 또래 집단과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교감하는 능력

인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

소년이 휴대전화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의 추후 연구를 위

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전

국 규모의 표본 자료이므로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한된 변인들과 제한된 문

항으로 변인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과 기존의 피쳐폰과는 사용 영역과 목적에 있

어 큰 차이가 있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에도 상

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사가 이루어

진 2012년도의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보유률은 

80.7%였으므로[62] 중학교 3학년인 본 연구의 대상자

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리라 예상되기는 하

나 본 연구 자료인 패널자료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을 구

별하지 않고 연구변인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비교와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변인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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